
빗방울이 후두둑
전미화 그림책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권장 차시

대상 학년

관련 주제어

교육 과정 연계

비 오는 날을 즐겨 보아요.

5차시

1-2학년

여름, 비, 장마, 내 마음

통합교과 여름

  [즐04-01]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즐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즐04-04]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국어

  [2국05-03]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2국05-01]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 도서 소개

굵직한 소나기를 시원하게 맞아 버린, 어느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

든 일이 꼬여 버린 날, 그런 날일수록 나는 나대로 천천히 가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여름의 색감, 과감한 화면과 질감, 리드미컬한 상황극이 커다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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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비가 내리는 모습과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날씨에 따른 기분과 더불어 걱정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 여름 날씨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비 오는 날을 상상하며 그림 그릴 수 있다.

• 비 오는 날 마음껏 놀아 본다.

■ 수업 준비 

이 그림책은 여름날 소나기처럼 시원하다. 몇 줄 안 되는 글에서도 생동감이 느껴진다. 사실 잘 차려입은 주인

공은 갑자기 만난 소낙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그림책을 읽는 내내 느껴지는 시원함이 좋아 비

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주인공 뜻대로 되는 건 없었지만, 마침내 자기대

로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걸어가는 주인공의 박력 있는 모습은 앞만 보고 말처럼 달려

가는 사람들의 뒤에 있지만 누구보다 또렷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 비 소식은 우산, 장화, 우비를 준비하느라 아이들을 번거롭게 만들

고, 특히 여름 장마철의 긴 비나 소나기는 아이들의 놀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 제대로 

놀아 본 아이들은 안다.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산을 쓰고 놀러 나간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산을 거꾸로 들고 비를 받아 뿌리고, 빗물이 가득한 곳에

서 줄넘기를 돌리며 물장난을 치곤 한다. 이 신나는 비 놀이는 비를 맞아도 춥지 않은, 오히려 찝찝한 더위를 

날리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날에만 가능하다. 이 책을 감상하고, 여름 소나기를 기다렸다가 비와 놀아 

보자. 너무나 더워서 처지는 한여름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뜻대로 되는 일

이 하나도 없는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다. 

수업 준비물   수채화 물감, 전지 사이즈 도화지, 크레파스



■ 학습 과정

책 읽기 전

책 읽으면서

책 읽은 후

차시

1차시

1차시

3차시

주요 활동

비가 오는 모습 표현하기

-여름을 몸으로 나타내기

-빗소리 들으며 몸으로 표현하기

-빗소리를 흉내 내는 말로 나타내기

-빗소리 오케스트라

비 오는 날에

-자기의 경험 이야기 나누기

수채화 물감으로 비 그리기

-빗소리를 들으며 비 그리기

-비와 함께 씻겨 나가고 싶은 것 쓰기

비가 오면 나가 놀기

- 비 오는 날 밖에서 마음껏 놀기

- 기념사진 찍기

비 오는 날 모습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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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을 몸으로 표현해요

- 먼저 여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

- 모두 일어나서 걷다가 교사가 ‘여름!’이라고 외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름과 관련된 어떤 동작을 하고 멈춘

다. 어떤 정지 동작인지 물어본다. 예를 들면 너무 더워서 손부채를 하고 있거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거나, 그

냥 쉬고 있을 수 있다. 다시 걷다가 또 ‘여름!’이라고 외치면 또 관련된 동작을 하고 멈춘다.

- ‘여름!’을 세 번 정도 해 본 뒤에 이번에는 ‘비가 온다!’ 하고 외친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정지!’

라고 외치고 모두 그 자리에 멈춘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 뭘 하다가 멈췄는지 이야기를 

나눠 본다.

-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자신이 경험한 ‘비’ 이야기를 짧게 나눈다.

2. 빗소리 오케스트라

- 인터넷에서 다양한 빗소리를 찾아 들어 보고(‘rainy mood’를 검색) 어떻게 내리는 비인지 소리에 따라 몸으로 

표현해 보자. 차분하게 내리다가 점점 세차게 내리거나, 천둥을 동반한 빗소리도 들려준다. 몸을 흔드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걷는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빗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표현한 뒤에 어떤 말로 이 빗소리를 표현하면 좋겠는지 흉내 내는 말로 나타내 보

자. 여러 가지 빗소리 중에서 자신의 귀에 남는 소리를 하나 정해 표현하면 된다.

- ‘주룩주룩’, ‘쏴아아’, ‘똑똑똑똑’, ‘두두두두두’ 등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내고, 그 말을 차례대로 반복해서 말해 

보자. 이제는 입으로 빗소리를 낸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박자를 정해서 계속 소리를 내는 

연습을 돌아가며 한다.

- 이제 다 함께 소리를 더해 보자. 앞 사람이 ‘똑똑똑똑’ 하고 소리 내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쏴아아 쏴아아’ 

하며 소리를 보탠다. 이런 규칙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보탠다. 소리의 종류가 많아도 좋고, 비슷한 소리

를 내는 학생들을 모아서 모둠별로 소리를 만들어도 된다.

- 이제 교사는 빗소리 지휘자가 된다. 교사의 신호에 맞춰 자기 순서가 되면 자기의 빗소리를 낸다. 모두의 소

리가 다 채워지면 교사의 지휘에 따라 소리를 점점 크게도 점점 작게도 내 보자. 교사가 가끔 ‘우르릉 쾅쾅!’ 또

는 ‘휘이이잉’ 하고 천둥이나 바람 소리를 내 주면 재미있다. 마칠 때는 소리를 점점 줄인다.

책 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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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오는 날 책 읽기

- 그림책 표지를 보며 이 작가는 빗소리를 ‘후두둑’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내리는 빗소리일까 이야기를 나눠 

보자. (소나기처럼 갑자기 오거나 세차게 내리는 비)

-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임을 말해 주고, 소나기를 맞아 본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면, 책 속 주인공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만약 나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지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1. 수채화 물감으로 비 그리기

-우리도 그림책 작가처럼 수채화 물감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비를 그려 보자. 이때 붓은 자기가 원하는 굵기로 

고르면 된다. 작은 도화지보다는 가능한 전지 이상의 큰 종이에 둘러앉아 신나게 그려 보자. 종이 한쪽 면에 먹

구름을 미리 그려, 비가 내리는 방향은 같도록 하자.

- 깔끔하게 그리기보다 빗소리를 따라 부드러운 붓과 수채화 물감의 느낌을 살려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색깔 

역시 각자 원하는 대로 그린다.

- 어느 정도 빗방울이 채워지면 잠시 멈추고 눈을 감는다. 

- 빗소리를 계속 들려주며 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고 싶은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떠오르면 빗

방울 사이에 그 낱말을 적는다.

- 모두 적었으면 다시 붓으로 빗방울을 마음껏 그린다. 물감 놀이를 한 것처럼 종이를 꽉 채워도 된다. 물감으로

라도 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시원함을 느낀 뒤 소감을 나눈다.

책 읽으면서

책 읽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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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오는 날에 나가 놀기

- 비가 온다면 나가 놀아 보자. 우산을 쓰고 산책해도 되고, 젖은 흙에 발자국을 내도 좋고, 물을 튀기며 놀아도 

좋다.

- 기념사진도 찍어 보자.

3. 비 오는 날 모습 그리기

- 크레파스로 빗방울을 먼저 그린다.

-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전체를 칠한다. 크레파스로 그린 빗방울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비가 오는 날에 밖에서 뭘 할지 동작을 취해서 사진을 찍고 미리 프린트해 둔다.

- 자기 모습을 오려서 비를 그린 종이에 붙인다.

- 또 다른 종이에 내가 쓰고 싶은 우산이나 장화, 비가 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비 오는 날 놀이에 

필요한 것 등을 그린다. 그것들을 오리고 비를 그린 종이에 붙여 그림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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